
* 자신의 유년시절과 작가로서 인연을 맺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작가가 된 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늘 그리는거 좋아하고 말하는거 좋아했습니다. 

어린시절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개구리도 잡아먹고 모든 풀들을 직접 먹어보며 먹을수 있는 

진달래와 아카시아 줄기 까마중 등등..그리고 속이 비릴땐 싱아를 먹기도하고...저희집은 젖소목장

과 농사를 지어서 소가 새끼를 낳을때 돕기도 하고 소 젖도 짜고 딸기나 수박 등등도 재배해서 

먹었죠. 또 원더우먼 옷(엄마가 대충 만들어주신) 을입고 얕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팔도 부러져보

고 어린 동생을 괴롭히는 동네 개구쟁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억

들이 작업의 재료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와 떨어지는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심

한 분리불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모든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대되서 나

이가 들어서도 안정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그런 불안한 심리상태를 극복하는데 작업이 많은 도

움이 됐습니다. 

 

* 제작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매번 개인전을 잡을때 이번 개인전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2-3년전

에 미리 구상해뒀던 것들이 개인전 날짜가 잡히면서 더 구체화되고 어떤 한 주제로 메세지를 전

달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관련 서적을 읽거나 구체적인 전공서적을 보며 컨셉을 이론화 시킵니

다) 주제가 정해지고 각 작품마다 아니디어 스케치가 끝나면 사진을 찍을 장소를 리서치한뒤 각 

계절별로 1-2년동안 찍을 곳을 정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찍어온것들을 포토샵을 이용해 오래 붙

이면서 사진을 완성해 나갑니다. 절대적으로 직접 찍은 사진만을 사용하며 찍는것 오리는것 모두 

혼자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2년에 10장 내외의 작업만 완성할수 있습니다. 

 

* 작업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는 너무 많습니다. 보통 제가 사진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기자인줄 오

해하시고 동네의 이런 저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또는 제가 찍는곳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

설도 알려주시고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은(특히 일곱살 찍을때)  음...일명 거지라고 칭하는 동네 

부랑자들이신데 물끄러미 저를 보시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합니다. 

 

 



* 사진 꼴라주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이유는? 

원래 저는 조각 전공입니다. 한국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설치 작업을 하게 됐

는데 제가 키가 작은 왜소한 동양여자이다 보니 자꾸 큰 작업만 하게 됐죠. 제 스스로도 감당이 

안될만큼 커지는 작업앞에서 작업설치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뭔가를 만들기 앞서 누구에게 이 큰 작업의 설치를 부탁하느냐는 고민으로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작업의 부진으로 보여졌고 어느 순간엔 제 마음이 작업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만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매체

를 찾다 사진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햇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배워본적도 

없었기에 제 맘대로 찍고 오려붙이기를 했는데 어느날 포토샵을 알게 되면서 디지털로 오려붙이

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작품의 주제는? 

모든 작품의 주제는 저의 꿈과 고민들입니다. 제 친구들의 꿈과 나의 절박함, 제가 사회생활을 하

며 느끼는 어려움들, 가족들간의 갈등...이론적으론 잘 아는 해결방법들이 실제로는 전혀 안통하다

보니 작업으로나마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또는 제가 그 갈등과 화합을 하기위해 했던 나만의 방

법들을 작업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 몇가지 작품(알리고 싶은 작품)에 대한 소개? 

생각보다 제 작업은 많지 않아 다 소개하고 싶어서 몇가지로는 축약이 안됩니다.  

 

* 자신에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교가 안되겠지만 제 유전자를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가는 말로 할수 없는것, 글로 표현

할수 없는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방법을 떠나 나만의 의사소통방법으로 

작업을 만들다보니 제의 대부분이 작업에 드러나게되고 저를 많이 닮아있거나 제가 되고 싶은 이

상형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이와 비슷하다하면 과장일순 있겠지만....아이를 만드는것 같은것, 

그런의미로 작업을 합니다.  

 

 



* 작업때 가장 염두해 두는 부분과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등등, 실제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가 만

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들의 핵심 스토리를 절대 제 맘대로 바꾸지 않는다, 즉 그런 요소를 

넣으면 사진이미지가 안좋다든가 , 안예쁘다의 이유등으로 오리지널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다는데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특징이라면 노동집약적 작업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다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지요~이거때문에 지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생각해보니 특징이 아

니라 완벽하고 싶은 욕심인듯 합니다, ㅎㅎ 

 

* 작가이기에 어려운 점과 행복한 점? 

"작가"라는것은 직업의 한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업이었다면 토욜일, 일요일, 공

휴일에 놀기도 쉬기도 하겠죠. 또 작업실에서 집으로 왔을땐 그 생각을 접기도 해야할겁니다. 하

지만 작가들은 휴가도 휴일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건 작업을 하기위한 여행이고 잠을 자도 

작업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술도 잠시 끊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작업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완전히 작업에 빠져들었을땐 너무 행복하다가도 작업으로부터 벗어날수 없을때, 많은것을 포기해

야할때  너무 힘듭니다. 

 

* 앞으로의 작업방향은? 

작업중입니다. 작업이 나오면 작업방향이 보일겁니다.  

 


